
[회계법인1 확인사항]

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인건비계상율 0%로 참여가능합니다. 

다만, 학생인건비의 경우 소속기관에서 학생인건비를 100% 받고 있는 경우 0% 참여가 가능
합니다. 100%가 안된다면 최소 10% 계상하여야 합니다. 
이 건의 경우 군인 신분이라 하기 혁신법 Q&A에 따라 병무 관청 등 외부 규정으로 금지할 
수도 있어 그런 경우라면 소명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.

단, 전적으로 혁신법을 적용하는 과제가 아닌 타 부처 과제의 경우 최소 인건비 계상률이 있
을 수도 있으므로 협약서상 준거기준을 우선 검토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



[회계법인2 답변]

① 문의사항

1. (예시로) 학생인건비를 10,000,000원(미지급) 또는 0원(미지급) 편성하고, 연구수당은 지급
하지 않으며, 출장비, 학회참가비, 논문게재료, 특근매식비 등 직접비만 집행하는 것의 가능 
여부
2. 실무적으로 인건비는 미지급하되, 직접비 사용이 가능한 다른 대안

② 회계법인 답변

1. 네, 가능합니다. (관련근거: 「26년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」 p.192)

혁신법은 실제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더라도 인건비계상률 0%로 과제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
고 있습니다.

과제 수행 및 직접비 집행의 정당성은 '인건비 지급 여부'가 아닌, 해당 인력이 [참여연구자]
로 통합이지바로(IRIS) 시스템에 적정하게 등록되어 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.

다만,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 공고 또는 자체 지침으로 '최소 계상률'을 제한할 수 있으므
로, 해당 사업의 **공고문**상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는지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2. 1번 답변과 같이 인건비를 0원(미지급)으로 편성하여 참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. 다만, 실
무적으로 **미지급학생인건비**로 계상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해 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.

미지급인건비를 활용하시면 시스템상 '수정인건비' 지표에 반영되어, 해당 연구원의 참여 사실
과 공식적인 기여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.

이는 향후 출장비나 학회비 등 직접비를 집행할 때 과제 수행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하
는 행정적 근거가 됩니다.

연구수당은 '수정인건비'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, 미지급인건비를 반영해 두시면 향후 기관의 
판단에 따라 해당 연구원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행정적 요건을 미리 확보해 두는 효
과가 있습니다.

따라서 기관의 예산 상황 및 내부 방침에 따라 참여 방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

위의 답변드린 사항은 문의주신 예시에 대한 답변으로, 상황에 따라 답변 내용과 요청 증빙이 
달라질 수 있는 점 업무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


